
‘주민사랑방’전주작은도서관 16기획
2018년 5월 11일 금요일

마을공동체·문화프로그램활성화꾀한다
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 자체 공모

사업 등 5개 공모사업에 꿈드리작은도서관 등 전
주지역 9개 공립작은도서관이 선정돼 국비 1억
3700여만원을 확보,�지역특성을 고려한 작은도서
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.�전주에는
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조성·운영
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이 28곳 운영되면서 각 지역
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.

선정된 사업은 △꿈드리작은도서관의 공동육아
프로그램(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사업)�△전주작은
도서관의 실내리모델링 조성(산림청 녹색복지시
설 조성사업)�△평화꿈틀작은도서관·인후문화의
집작은도서관(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)�△모
롱지작은도서관·책마루어린이도서관(2018년 책
친구)�△전주작은도서관·덕진품애작은도서관·
평화꿈틀작은도서관(전북도교육청 돌봄형 방과후
마을학교)�등이다.
또한,�전주지역 28개 공립 작은도서관은 올해 함

께 또는 각 도서관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
협력·운영할 계획이다.

대표적으로,�28개 작은도서관은 이달부터 공립작
은도서관협의회의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
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
‘작은도서관 스탬프 투어’사업을 추진한다.�스탬
프투어에 참여해 작은도서관을 찾은 가족에게는
독서대전 체험권과 대출권수 확대 등 인센티브가
제공된다.
특히,�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알리고 주

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인‘시인의 서재’
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.�이 사업은 금호작은도서

관 등 8개 작은도서관과 8명의 시인이 각각 결연
해 올 연말까지‘시인이 좋아하는 책,�추천도서,
시인의 인생 멘토 책’등을 선정해 도서관에 전시
비치하고,�작가가 직접 동네주민 또는 아이들과
함께 시를 얘기하고 글 쓰는 법을 공유하는 시
간으로 꾸며진다.�참여한 작은도서관은 각 도서
관별 일정에 따라 △금호작은도서관‘밤의 귀
낮의 입술’의 하기정 작가 △맑은누리작은도서
관은‘딸꾹질 멈추게 해줘’의 박월선 작가 △
전주작은도서관은‘몸붓’안성덕 작가 △평화
꿈틀작은도서관은‘산 밖의 산으로 가는 길’의
김형미 작가 △덕진품애작은도서관은‘불태운
시집’의 유강희 작가 △인후비젼작은도서관은
‘이야기할머니’의 박예분 작가 △책마루어린이
도서관은‘학교가 돌아왔다’윤일호 작가 △큰
나루작은도서관은 ’햇살을 등에 지고’의 김경
희 작가와 함께한다.
숲속에 조성된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경우 생

태특화도서를 구입해 도서관에 비치하고,�매주 토
요일에는 39주간 △숲태교프로그램 △숲과 생태
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는‘함께 그린(Green)숲 사
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�
이에 앞서,�시는 지난 3월부터 전주시립도서관

11개관과 27개 작은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에 비
치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배달 서비스인
‘옴書감書(옴서감서)’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,
시민들의 도서대출 편의를 돕고 있다.
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“작은도서관의

공간을 개방하고 다양한 지역민을 위한 문화프로
그램 운영을 통한 작은 움직임들이 더 좋은 동네,
더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”이
라며“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만나 서로 배우
며 함께 나누는,�마을공동체로서의 거점 역할을
기대한다”고 말했다.� /기동취재반

전주시민들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립
작은도서관들이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을
직접 만나 글 쓰는 법을 배우는‘시인의 서재’가
되고,�스탬프투어와 생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
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된다.
이를 통해,�시는 작은도서관을 주민 사랑방으로

만들고,�마을공동체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꾀
할 계획이다.

정부·시자체공모사업등선정

9개작은도서관‘2018�책친구’등선정

국비 1억3700여만원확보

28개공립작은도서관,�이달부터

독서대전과연계한스탬프투어전개

금호작은도서관등특성화사업

‘시인의서재’프로그램운영

■시민들의문화공간으로제공


